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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타 추방>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명랑한 
모더니스트 김기림이 근 라는 거 한 세계를 초극하는 모습을 읽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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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는 국어 어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구
자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아 왔고, 그 결과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되 한자어라는 
언어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어
휘부에 기반한 관점, 즉 ‘언어 사용자의 실제 한자어 운용’의 관점을 
도입하여 한자어에 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화자와 독립
된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한자어라는 상의 분포를 관찰하여 언어
적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선행 연구의 주된 경향이었다면 
본고는 화자가 개입된, 상의 운용에 좀더 관심을 둘 것이다. 한자어
에서 이러한 시도가 필요한 이유는 한자어의 경우 외래어적 성격의 
한문 문법이 관여하는 부분과 국어 문법이 관여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자료의 내적 질서와 화자의 인식 간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
이다. 화자가 단어를 만들어 내고, 저장하고, 발화하고 이해하는 주체
이기 때문에 자료의 내적 질서에 화자의 인식이 반 되어 있을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된 사실은 문법적 차원의 
것이고 머릿속 체계는 심리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관찰한 
결과를 화자의 머릿속 체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한자어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화자의 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
는 자료이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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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 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자어라는 어휘 
범주가 심리어휘부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화자가 무엇을 한자어로 인
식하는지, 한자어의 문법적 특징 중 한자어를 보다 한자어다운 요소
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
다. 한자어의 문법적 특징 중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특징이자 한자어를 보다 한자어다운 요소로 인식하게 하
는 것은 한자어의 의미적인 면이며, 국어 화자의 어휘 습득 과정과 
범주화 능력으로 판단하건  한자어가 의미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상은 한자어의 구성요소가 심리어휘부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한자어 구성 요소의 문법적 자격에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자
어 구성요소의 인지적 지위를 고민한다. 구조적 분석에 의해 같은 기
능적 지위를 부여 받는 요소들이 어휘부에서 다양한 활성화 정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저장된 단어들의 유형 빈도에 
근거하여 단어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파악하는 화자의 인지 능력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연구 상은 인간의 머릿속이라는 추상적인 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자료의 수집․
관찰이라는 방법론만으로는 논의를 정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방법론 외에 자극어에 한 실험 참가자의 반응
시간을 기록하는 실험적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는 이전에 탐구되지 않았던 주제
를 발굴하여 한자어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상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 기술된 언어적 사실을 보고하거나 이를 통해 화
자가 한자어를 운용하는 질서를 추측하는 것을 넘어서 상 자료에 
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체계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
는 과정에서 한자어에 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자료에 접근할 경우 기술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인지 능력 일반과 관련시키게 됨으로써, 심리적 실재성
268  冠嶽語文硏究 第36輯
(psychological reality)을 염두에 두고 한자어 관련 현상을 보다 근
본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생긴다. 화자에 한 고려, 심리어휘부에 
한 탐구는 언어를 운용하는 질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여지를 준다
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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